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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최초 반인종차별 단체 설립 성지예씨 인터뷰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힘 모아 인식 개선해야"

네덜란드 한인 최초 인종차별 반대 NGO 단체 설립한 성지예씨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헤이그=뉴스1) 차현정 통신원 = "하루 종일 내 몸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네덜란드 시내를 돌
아다니면서, 평범한 동양 여성이 평균적으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하는 횟수를 기록해
본다면 아마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 말을 믿을 수도 있겠어요. 그들은 평생 인종차별이란 걸
당해보지 않아서인지, 제가 어떤 기분인지 인식하지 못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한인 최초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비정부기구(NGO)를 설립 중인 성지예씨는
<뉴스1>과 만나 이같이 말을 꺼냈다.

성씨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인권단체에서 전략컨설턴트로 활동하다 동양인 차별 문제
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시안보이스유럽(Asian Voices Europe)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 "니하오, 칭챙총은 이젠 귀여운 수준" : 유럽에서 동양인들이 가장 자주 듣는 인종차별적
발언은 '니하오'일 것이라는 게 대부분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해맑게 다가와서 '니
하오'라고 인사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며 '칭챙총'(중국어 발음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적 단
어)을 뱉고 사라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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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니하오랑 칭챙총은 귀여운 수준의 인종차별로 느껴져서 이제는 기분이 나쁘지도 않
을 정도죠.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집 대문 옆에 나치(하켄크로이츠) 문양의 낙서를 해놓고
도망가거나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공격적인 인종차별을 당하는 한국인이 점점 많아지
고 있다는 것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충격을 받았어요."

성씨가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신이 당했던 차별적 경험을 SNS를 통
해 알리면서다. 이는 금세 네덜란드 내 한인 수백명의 공감을 얻어 공론화됐고, 자신만의 경
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성씨는 동양인 혐오에 맞서고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
으기로 결심했다.

◇ "횟수·형태 다양한 인종차별…트라우마로 이어져" : 성씨는 제일 먼저 온라인을 통해 네
덜란드 거주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달 중순까지 그가 신고받은 인종차
별 사건은 총 19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피해자는 여성이 72%, 인식된 가해자는 52%가 남성이었다. 언어적 차별 행위는
33%, 물리적인 신체적 마찰 6%, 그 외 명시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차별 행위 56%로 나타났
다.

주네덜란드 한인들은 인종차별을 단순히 알리는데만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정부 및 민간 단
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책 마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처음에는 여태까지 당한 인종차별에 대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해보자고 시작했는데, 신고되
는 횟수나 인종차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는 것을 보
고 이제는 우리가 당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인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
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종차별을 당해도
혼자 분을 삭히거나, 불쾌함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익숙해져 있지 않았나요?"

◇ 코로나19 사태, 동양인 혐오 불붙여 : 네덜란드는 유럽 내에서도 '인종의 용광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개방적이며 관용적인 사회라고 알려져 있다. 이는 식민지
지배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인도네시아, 수리남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종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네덜란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은 네덜란드계 게르만 백인을 제외한 인종이
다. △유럽계 백인 9.88% △터키계 2.34% △모로코계 2.29% △인도네시아계 2.13% △수
리남계 2.05% △카리브계 0.90% 등 소수인종이 많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동안 유럽 내에 잠잠하게 수면 밑에 깔려있던 인종
차별 행태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아시아인 혐오로
번지는 불씨가 됐다는 의견이 많다.

네덜란드 내 동양계 커뮤니티에서는 매일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한인들은 봉쇄조치가 완화되면서 동네에 조깅을 나가려도 해도 인종차별에 대한 두려움
에 포기하게 되는 날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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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사회는 뒷짐만…"우리가 직접 나서야" : 이미 네덜란드 내에서는 코로나19 사
태 이후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 사건들이 여러 번 매체를 통해 알려졌었다. 하지만 네덜란
드 정부나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

성씨는 "제가 먼저 이 문제를 네덜란드 언론에 알리려 했을 때, 대부분의 매체는 관심조차 없
었다"며 "오직 1군데에서만 인터뷰 연락이 왔으며 심지어 최초로 연락이 온 곳은 미국의 온
라인 매체였다.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네덜란드는 독일에 비해 모호했다"고 실태
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AVE 멤버들은 동양인 차별과 혐오 실태를 우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AVE는
인종차별 경험을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 개설 요청과 공공 방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을 기획하며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다.

또 다른 반(反)인종차별 단체들과 연대하고 조직적인 운영을 위해 네덜란드 내 민간기구 등
에 보조금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씨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힘을 모아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이며 "언제까지 '가해자가 뭘 몰라서 그랬을거야, 그런 걸로 인종차별이라고 하면 안
되지'하면서 사태를 덮기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네덜란드 내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지
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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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예씨가 설립한 '아시안보이스유럽' NGO단체 페이스북 페이지 ⓒ 뉴스1 차현정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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